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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공동체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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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공동체은행>이 무엇인가요?

지역 공동체를 위한 은행입니다. 안 그래도 은행이 많은데 또 은행이냐고요? 

네, 은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진정 우리를 위한 은행은 없습니다. 우리

가 모은 돈으로, 우리가 만든 제도로, 우리를 위해 사용되는 은행을 만

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 ‘모아’의 생각입니다. 수익만을 쫓기 위해 존재하는 은행

이 아닌, 사람의 행복과 다수의 편익을 위한 은행,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 

<공동체은행>입니다.

<공동체은행>은 지역 주민이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인 자조(自助) 성격의 은행으

로, 주민들 간 상호부조와 연대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구입니다. 공동체 구성

원의 필요와 열망에 기초하여 자금의 쓰임새가 결정됩니다. 이로써 공동체은행은 

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순환시켜, 지역 주

민 한 명 한 명의 살림살이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처럼 작지만 

새로운 금융 질서를 ‘대안 금융’ 또는 ‘관계 금융’이라 부릅니다.

한 마디로 <공동체은행>은 ‘지역의, 지역에 의한, 지역을 위한’ 풀뿌리 금융

입니다. 

<공동체은행>이라고 들어보셨나요?

▶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만들어 운영하는 진짜 은행!!

▶ 상호협력과 연대를 증진하는 방식의 새로운 경제적 실천!!

▶ 인간적인 경제를 위하여,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관계망으로!!



<공동체은행>과 같은 자조금융 사례가 있나요? 

네, 이미 적지 않은 자조금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마포 성미산마

을의 <대동계>, 용산 해방촌의 <빈고> 등 몇몇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조성된 

자조 성격의 풀뿌리 기금들이 있습니다. 지역 기반은 아니지만, 공익활동가 사회

적협동조합 <동행> 사례도 있습니다. 한편 청년연대은행 <토닥>, 대학생들

이 모여서 만든 <키다리은행>(한양대, 단국대, 건국대, 서울시립대) 역시 신뢰와 

협동을 기반으로 한 대안은행으로서 청년들이 십시일반 모은 협동기금을 통해 서

로가 서로의 비빌 언덕을 만드는 청년 경제안전망이자 자조금융의 대표적 사례입

니다. 

공동체은행을 마포구 단위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

‘지역경제주체’의 정의가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시장 상인, 

마을공동체, 노동 운동, 지역 운동, 정당,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과 개인

을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은행 설

립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,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

을 것입니다. 

마포공동체은행

Kyung-Suk Ka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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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 순환을 통한 가용자산 확보



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의 과제와 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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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모아의 공동체은행  

시범 적용 사업 협약서

갑을 관계가 아닌  

상호 지지 관계로서 돈의 사용 

◀ 희망연대노조의  

공동체은행 씨앗기금을 활용한  

공동체 자산 시범 사용

단체 : 4곳, 개인 : 6명 



대출 ▶▶▶ 사용

마포 공동체은행에서는 ‘대출’ 대신 ‘사용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.  

공동체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모은 돈을 어떻게 이롭게 쓸 수  

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입니다. 우리가 모은 돈이 우리가 필요할 때 쓰이길 바랍니다. 

이자 ▶▶▶ 사용수입

마포 공동체은행의 자원을 이용해서 자본에 빼앗기던 돈을 탈환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을  

말합니다. 공동체은행에서 이용한 자원을 집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면  

월세를 탈환할 수 있고 영리 대출상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자를 탈환하는 셈입니다.  

이렇게 탈환한 돈이 곧 ‘사용수입’입니다. 

상환 ▶▶▶ 반환

마포 공동체은행에서는 ‘상환’ 대신 ‘반환’이라고 표현합니다.  

필요로 우리의 주머니에서 꺼내간 돈을 그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빈 주머니에  

다시 채워 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

심사팀 ▶▶▶ 유용하게 쓰자 팀, 추심팀 ▶▶▶ 괜찮아요 팀

‘심사’라는 말 대신 ‘유용하게 쓰자’라고 표현한 이유는  

‘대출’ 대신 ‘사용’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.  

돈을 어떻게 이롭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이 바로 저희 공동체은행이기 때문이죠.  

‘추심’ 대신 ‘괜찮아요’라고 한 까닭은 ‘반환’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 

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

* 마포 공동체은행은 기존 은행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

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9길 95 화승빌딩 201호 (지번주소 : 망원동 485-33)

문의 및 공동체가게 가입  02-3144-3315

이메일  mapomore@gmail.com

홈페이지  www.mapo.network

페이스북  www.facebook.com/mapomore/

               또는 페이스북 그룹  ‘마포공동체경제’ 검색


